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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년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의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청년 세대 여성 361

명(M=24.76세, SD=3.89)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결과는 SPSS 

Statistics 22.0,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분노억제, 분노반추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 및 분노반추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분노억제와 분노반추를 통하여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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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0년대 들어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법적·제도적 성평등이 진전되어 왔다(송유미·이제상, 2011). 또

한 청년 세대 젊은 여성들은 비교적 공평한 교육 기회와 사회진출 가능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

년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2026년 젠

더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9세 여성 51%, 30대 여성 52%로 나타났으며, 이는 40대 이상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한국리서치, 2026).

한국 사회의 성평등 역시 불균형한 양상을 보인다. 성평등가족부(2026)가 

발표한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에 따르면, 7개 영역 중 교육(95.7점)과 건강

(91.5점)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의사결정(37.4점)과 돌봄

(37.2점) 영역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등의 조

건은 개선되었으나, 의사결정 참여와 돌봄 분담 영역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

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임금 격차, 유리 천장 지수 등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Gender wage gap, 2023). 이러한 결

과들은 현재 한국에서 성차별이 과거와 같은 제도적인 차별로 드러나지는 않

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왔음에도 청년 세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성차별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

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차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

성되었으나,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은 과거의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은밀하며 모호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ipboye 

& Colella, 2005). 즉, 오늘날의 성차별은 일상 속에서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

식으로 지속되고 있을 수 있다(Jones et al., 2017).

이러한 성차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젠더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 즉 미묘한 성차별이 사용된다. 미묘한 성차별이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이고 교묘한 차별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언어적, 행동적 차별을 말한다(Sue et al., 2007). 미묘하게 차별을 가하는 메

시지는 의도와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확신하기 어렵고,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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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차별적 메시지와 이를 경험하는 개인의 불쾌한 현실 사이 괴리는 혼란을 

초래하기(Sue et al., 2009) 때문에 오히려 명백한 성차별보다 여성의 정신건

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Dumont, Sarlet & Dardenne, 

2010).

여성은 성차별적 상황에 노출될 때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Lafrance & Woodzicka, 1998). 반복적인 성차별 경험은 정서적 고통

과 분노를 유발하며, 이러한 감정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화병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은하 외, 2017). 선행 연구에서도 미

묘한 성차별이 여성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Nadal et al., 

2013), 미묘한 성차별은 겉으로는 사소하거나 모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경험하는 여성에게는 부당함으로 지각되어 분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차별 상황에서 유발된 분노가 항상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Munhall(1994)은 분노 감정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

되어 억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맥락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자신의 부당한 경험이나 감정을 드러

내지 않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성자, 1997). 특히 

미묘한 성차별은 의도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여성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지각할 수 있어,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후 자신이 느낀 감

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Sue & Spanierman, 

2020). 이러한 모호성은 즉각적인 문제 제기나 대처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

로 분노를 표현하기보다 억제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된 분노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이후의 인지

적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분노반추는 분노 경험 이후 

분노 사건, 원인 및 결과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되므로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억제된 분노는 분노 경험에 대

한 반복적 사고, 즉 분노반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성평등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 

속 미묘하고 은밀한 성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반복적인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청년 세대 한국 여성에게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그 의도와 의미가 모호하게 지각되기 쉽고, 여성의 분노 

표현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성차별 경험

에서 비롯된 분노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 억제되거나 내면화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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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과정은 우울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억제된 분노는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성차별 사건과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분노반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미묘한 성차별이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이고 교묘한 차별, 다시 

말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언어적·행동적 방식으로 드러나는 차별을 의미한다

(Sue et al., 2007). 미묘한 성차별의 예로는 “여자치고 대담하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잘 자란다” 등과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발언 등이 있

다. 이러한 발언들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피

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Sue, 2010), 그 심각성이 

쉽게 축소되어 인식될 수 있다(김은하·김보라, 2018). 국내 연구에 따르면 미

묘한 성차별은 외모에 대한 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

적 고정관념, 직장에서의 차별, 여성 경시, 딸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이정윤, 2020).

우울은 정상적인 슬픔에서부터 임상적 우울장애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Makowski, Schomerus & von dem 

Knesebeck, 2021). 한국 여성의 우울 증상 경험률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

성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16),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설

명된다(Afifi, 2007). 특히 여성은 일상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지속

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 증상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Piccinelli & Wilkinson, 2000; Kessler 

et al., 2005; Klonoff, Landrine & Campbell, 2000).

미묘한 성차별 역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경우 심리적 스트

레스를 유발하며,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Sue, 2010; Pascoe & Smart Richman, 2009). 특히 겉보기에는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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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우호적 성차별은 미묘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불평

등을 유지하며(Glick & Fiske, 1996), 축적된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Nadal, 2010). 이재복과 연규진

(2022)은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되

는 경우 회피적 대처가 높아지고, 우울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여성의 우울과 관련되는 주요한 사

회문화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분노억제

미묘한 성차별은 모호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경험

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문제화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성차별 경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여성은 

‘히스테리를 부린다’, ‘예민하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Brescoll & Uhlmann, 2008), 이는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

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

들은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분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억

제할 가능성이 높다.

London et al.(2012)에 따르면, 현대의 성차별은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성별 기반 거절 위협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민감한 

여성은 갈등을 직접 다루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단순한 차별 경험에 그치지 않고, 성차별 상황에

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와 분노를 억제하는 대처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Averill, 1983). Spielberger와 동료들(1983)은 분노 표현 방식을 분노억제

(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로 구분하였으며

(Spielberger et al., 1983; 김희연 등, 2015에서 재인용), 이 중 분노억제는 

분노를 외부로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거나 내면화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김희연 등, 2015에서 재인용). 분

노억제는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교헌, 2000), 경험적 연구

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확인되었다(최성일 외, 2001).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

험은 그 모호성과 사회문화적 평가 맥락으로 인해 분노억제와 관련될 수 있으

며, 이러한 분노억제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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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노억제와 분노반추

분노억제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조절하기보다 내면에 담아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노 경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미해결된 분노는 이후에도 해당 사건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떠올

리게 하는 인지적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즉, 분노가 외현적으로 표현되지 못

하고 억제될 경우, 개인은 분노를 유발한 사건과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고하

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노반추와 관련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분노억제와 분노반추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박지수

(2020)에 따르면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 분노반추는 정

적 상관을 보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분노반추는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은·백지은, 2022). 이를 통해 분노를 억제하는 경

향은 분노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분노반추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분노는 사건 자체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기보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개인

의 인지적 평가와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Novaco(1994)는 정서적 반응

이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Beck(1999)은 분노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사건에 주관적으로 부여하

는 의미나 해석에 의해 유발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분노가 인지적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서라는 점에서, 분노 경험 이후의 반복적인 사고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노를 경험한 사람은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되풀이해 생각하는 인지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Beck, 1999; 

Deffenbacher & McKay, 2000), 이러한 과정은 분노반추로 설명될 수 있

다. 따라서 분노억제는 단순히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표현

되지 못한 분노가 인지적으로 반복 처리되는 분노반추와 연결될 수 있다.

4. 분노반추와 우울

분노반추는 분노와 관련된 사고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인지적 반응양식으

로, 이러한 반복적 사고는 부정적 정서를 지속시키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Thomsen, 2006). 결과적으로 분노반추는 분노 경험의 강도와 지속성을 증

가시켜, 분노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Rus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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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en-Hoeksema, 1998).

분노반추는 일반적인 반추 과정과도 연결된다. 반추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

련하여 비생산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활동을 의미하며(Muris et al.,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반추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며 자기비난적인 사고를 반복하는 특성을 보

이기 때문에(Lyubomirsky et al., 1999),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의 

유지 및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homsen, 2006).

Deffenbacher와 McKay(2000)에 따르면 분노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인들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개념이며, 분노반추는 이 중 인지적 변인에 속한

다. 반추의 인지과정은 우울뿐 아니라 분노를 포함한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시

키거나 더욱 심화시킨다(Miller et al., 2003). 또한 Nolen-Hoeksema 

(1991)의 반응양식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자신의 증상과 원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추적 반응양식을 취하면 우울한 기분은 더 오래 지속

된다.

따라서 분노반추는 단순히 분노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에 그치지 않

고, 분노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지속시키며 우울을 심화시키는 인지적 과정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차별 경험과 관련해서도 김은하와 김보라(2018)는 성

차별 경험이 침습적 반추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

다. 이는 성차별 경험 이후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사고 과정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년 세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억제, 분노반추, 우울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2. 청년 세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사이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반추가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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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청년 세대(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평균 연령 

24.76세(SD=3.89))를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억제, 분노반추, 우

울 척도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비밀보장, 동의서와 함께 온라인(인터

넷, SNS 등)을 통해 배부하였으며 설문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설

문지는 총 365부였고, 설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응답을 제외한 총 361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SPSS ver.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을 위한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를 사용하여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5,000번을 추

출하여 분석하게 지정하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지정하

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361)

변수 구분 사례 수(N) 비율(%)

나이
20대 320 88.6

30대 41 11.4

거주지역
수도권 305 84.5

비수도권 56 15.5

2. 측정 도구

1)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Gender Microaggression Scale: 

GMS)

이 척도는 Capodilupo 등(2010)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이 구성되었

으며, Judson(2014)이 요인분석을 해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예은·

연규진(2018)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일곱 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 6문항, 대상화 5문항, 자기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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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 5문항, 외모에 대한 압박 3문항,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 4문항, 성차별의 부정 3문항, 가부장적 직업 기대 7문항으로 총 33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김예은·연규진(201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2)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 그리고 Solomon(1988)이 개발한 STAXI(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척도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가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4문항으로 분노표현을 측정하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세 개의 하위요인을 비롯하여,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두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 총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분노억제 8문항만 사용하였다. 전겸구 

외(1997)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

났다.

3)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 K-ARS)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2001)이 개발한 분노반추 척도를 이근

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K-ARS를 사용하였다. 분노반추척도

는 3가지 하위요인(분노기억반추, 원인반추, 보복반추)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근배와 조현춘(2008)의 척도 타당화 논문에서 

측정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통합적 한국판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우울 기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전겸구, 최상

진, 양병창(2001)이 통합적 한국판 CES-D로 개발한 척도이다. CES-D 척도

는 총 20문항으로, 우울한 기분과 연관된 인지, 행동, 신체 증상들을 측정하도

록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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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가설 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왜도, 첨

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4

미만으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ch & West, 

1997).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적인 통계자료로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 (N=361)

변수 M SD 왜도 첨도

미묘한 성차별 경험 3.10 .70 -.25 -.23

분노억제 2.51 .74 -.08 -.63

분노반추 2.82 .61 -.25 -.07

우울 1.10 .46 .75 -.001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인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억제, 분노반추, 우울 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억

제(r=.114, p<.01), 분노반추(r=.316, p<.01), 우울(r=.214, p<.01)과 각각 유

의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분노억제와 분노반추(r=.507, p<.01), 우울

(r=.406, p<.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노반추와 우울

도(r=.429, p<.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 (N=361)

　　 1 2 3 4

미묘한 성차별 경험 1 - - - 

분노억제 .114* 1 - -

분노반추 .316** .507** 1 -

우울 .214** .406** .429**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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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미묘한 성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Hayes(2013)의 SP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억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 p<.05). 다음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분노억제가 분노반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

험(β=.26, p<.001)과 분노억제(β=.48, p<.001)는 분노반추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억제, 분노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억제와 분노반추를 통

제한 후에도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 

p<.05). 또한 분노억제(β=.26, p<.001)와 분노반추(β=.26, p<.001) 역시 우

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으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

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특히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억제와 분노

반추를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4>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 β S.E t LLCI ULCI R



1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억제 .12 .11 .055 2.17* .0113 .2284 .01

2

미묘한 
성차별 경험

분노반추

.23 .26 .038 5.97*** .1530 .3032
.32

분노억제 .40 .48 .036 10.90*** .3241 .4668

3

미묘한 
성차별 경험

우울

.07 .20 .032 2.07* .003 .130

.24
분노억제 .16 .26 .033 4.86*** .097 .230

분노반추 .20 .26 .042 4.72*** .117 .284

*p<.05, **p<.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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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

을 5,000회 재추출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부트스트래

핑 기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

이 분노억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197, 95% CI=.0011~.0423). 미묘한 성차

별 경험이 분노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459, 95% CI=.0229~.0741). 또

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억제와 분노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095, 95% CI=.0005~.0224). 한편, 분노억제와 분노반추를 투입한 이

후에도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B=.07, 95% CI=.003~.130).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

된 간접효과가 유의하면서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한 경우 이를 부분매개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

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표 5> 모형 간접효과 분석

경로　
효과

크기

Boot

SE
LLCI ULCI

 총 간접효과 .0750 .020 .0360 .1171

Ind1
미묘한 성차별 경험 → 분노억제 → 우울

.0197 .010 .0011 .0423

Ind2
미묘한 성차별 경험 → 분노반추 → 우울

.0459 .013 .0229 .0741

Ind3
미묘한 성차별 경험 → 분노억제 → 분노반추 → 우울

.0095 .005 .000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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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청년 세대(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분노억제, 분노반추와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경로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의 순

차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억제, 분노반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억제는 

분노반추와 우울, 분노반추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Nadal et 

al., 2013; 손지빈·홍정순, 2021)와 일관되며, 성차별 경험이 분노와 우울 같

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다는 Swim 등(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단순한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지적 반응 및 심리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노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웅과 임란(2014)에 따르면 우울은 개인의 내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경

제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문화권에 따라 정서조절 방식에도 차이가 나

타난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정서 억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Matsumoto, Yoo & Nakagawa, 2008).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여성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모호한 특성을 지닌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 표현

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억제와 연결되고, 억제된 분노가 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김모아·이영호, 2013; 유하영, 2024)와도 일치한다.

셋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부분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분노경험은 정서적, 생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되며(Deffenbacher 

& McKay, 2000), 분노반추는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반응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분노 감정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osson, Pinel & Vandello, 2010). 이러한 분노는 반추를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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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폭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반추는 분노의 강도와 지속을 증가시키고

(Rusting & Nolen-Hoeksema, 1998),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ll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미묘한 성차

별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분노가 반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유지될 수 있으

며, 이러한 분노반추가 우울로 이어지는 인지적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억제를 높이고, 

억제된 분노가 분노반추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은 분노를 부정적이고 표현해서는 안 되

는 감정으로 인식하도록 사회화되어 왔으며(Munhall, 1994), 이러한 규범은 

성차별 상황에서 유발된 분노의 표현을 억제하게 만들 수 있다. 억제된 분노는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이후 반복적으로 재경험될 수 있으며(Miller et 

al., 2003), 이러한 반추적 반응양식은 우울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인지적 

위험요인으로 제시된다(Nolen-Hoeksema, Morrow & Fredrickson, 

1993; Michl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분노반추가 정서적·인지적 매개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노

억제와 분노반추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문화

적 맥락과 개인 내적 인지·정서 과정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여성의 분노억제를 개인의 정서조절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차별 경험 이후 분노 표현이 억제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남아 있다는 점은 미묘

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억제와 분노반추 외에도 자기의심, 무력감, 소외감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비슷한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이를 억제하거나 회피하거나 행동화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pielberger et al., 1983, 서수균·권석만,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상담

자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타당화하고, 내담자가 분노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

현하며 반복적으로 사고하는지를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가 미

묘한 차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상담 장면에서도 소수자 내담자에게 미

묘한 차별을 가할 수 있으므로(김혜민·유금란, 2021), 상담자는 일상 속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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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Swim et al., 2001).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연구참여자 중 20대의 비율이 높

고,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청년 세

대 여성 또는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차별 

경험과 우울,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변인을 통제하거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차별 경험

과 이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반응은 연령대, 지역사회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적 배경을 포

함한 표본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분노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같은 성차별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의 분노 경험 수준이나 분노 성향에 따라 반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pielberger et al., 1983).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는 분노억제뿐 아니라 분노표출도 포함된다. 억압된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사

라지지 않고, 사소한 촉발 사건을 계기로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Marcus-Newhall et al., 2000), 후속 연구에서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차별 

경험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분노 반응과 그 심리적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분노반추

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나, 반추를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나 개입 변인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우울의 인지 모형에 따르면 반추적 반응양식은 우울

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주요한 인지적 위험요인으로 제시되며(Nolen- 

Hoeksema, Morrow & Fredrickson, 1993), 우울한 개인은 부정적 자극에

서 주의를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Donaldson & Lam, 2004). 이에 비

해 마음챙김과 탈중심화는 사고와 감정을 일시적인 정신적 사건으로 관찰하도

록 도와 반복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Bishop et al., 

2004; Safran & Segal, 1990, 박민주·박기환, 2019에서 재인용). 후속 연구

에서는 마음챙김, 탈중심화, 상위인지적 신념과 같은 변인이 미묘한 성차별 경

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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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성차별 

경험, 사회적 역할 부담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와 실제 개입에서는 개인의 정서조절이나 인지적 반응만을 다루

기보다, 성차별 경험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 취약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이해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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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 women: Mediating Effects of Anger-In and 

Anger-Rumination

Yu-jin Lee*․Kum-lan Yu**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anger-in and 

anger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gender 

microaggressions an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 women. To measure 

each variable,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361 young adult 

women(age: 24.76, SD=3.89) across the nation using the subtle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 scale, depression scale, anger rumination scale, 

and state-characteristic anger expression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SPSS 

Statistics 22.0 and Macro PROCESS.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Gender 

Microaggression experience and Depression, Anger-In, and Anger 

rumin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depression,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nger-in was confirmed,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gender microaggression affect 

depression not only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anger-in and anger 

rumin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anger-in and anger rumination were 

sequen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depression. Lastly, we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words : Gender Microaggression, Anger-In, Anger-Ruminat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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